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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1조원 어치 카카오뱅크 지분 처분한다 조선일보

우정사업본부, 장 마감 직후 카카오뱅크 보유 주식의 90% 처분하는 블록딜 수요 예측에 돌입… 할인율 종가 대비 9.9~13.9%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설립될 당시 공동발기인으로 참여… 이번 블록딜은 차익 실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

2분기 지주·은행 BIS비율 13.15%…전분기比 0.27%p 데일리안

6월 말 국내 금융지주와 은행들의 BIS 보통주자본비율이 13.15% 기록… 전월 대비 0.27%p 상승한 수치

대출자산 등 위험가중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확대, 증자,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으로 자본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이 비율상승에 긍정적 반영

기준금리 올랐지만…저축銀, 수신금리 인하 조짐 대한금융신문

금융당국의 2금융권 대출 규제에 예대율 관리… 하반기 대출 영업이 불확실해졌기 때문… 예대율은 예금대비 대출의 비율로 저축은행은 100% 맞춰야…

올 상반기 저축은행들의 여신잔액 87조 9,289억원, 수신잔액 87조 7,231억원 기록… 6월 기준으로 대출 확대 여력 2,000억 원 가량 밖에 남지 않아…

IBK기업銀, 금융권 최초 중기대출 잔액 200조원 달성 파이낸셜뉴스

금융권 최초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200조원 넘어서… 지난 2018년 150조원 달성 이후 3년 만에 200조원 돌파 

시장점유율 23.02%로 100조원 달성 시점 대비 1.29%p 상승하며 압도적 1위 차지… 윤종원 기업은행장 "향후에도 중기금융의 초격차 확대할 것" 언급

대체투자 늘리는 삼성생명, 줄이는 한화생명···차이는 ‘건전성’ 시사저널이코노미

삼성생명은 대체투자 자산을 늘린 반면 한화생명은 줄이는 반대의 행보… RBC 차이 때문… 6월 말 기준 삼성생명 RBC 332%, 한화생명 202%

삼성생명, 부동산 및 인프라 금융 등 대체투자자산 늘리는 중… 6월 말 기준 대체투자 자산 전년동기 대비 16% 급증

미래 먹거리 찾는 한화·교보생명, 해외기업 인수 추진 머니S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 온라인 미니보험 판매 확대를 위해 현지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검토 중… 동 현지법인에서 올해 24억 순익 예상 중

교보생명, 현지 생명보험사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베트남 진출 구상 중… 보험업계 "향후 해외진출하는 보험사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

서울고검, '라임펀드 환매취소' 대신증권 재수사 명령 연합뉴스

서울고검, 서울 남부지검에 대신증권에 대한 고소 사건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 내려…

지난 1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라임펀드 피해자들 수사 결과에 반발해 항고

페이팔, 비트코인 이어 주식거래도 기웃 파이낸셜뉴스

페이팔, 지난해 10월 비트코인을 고객들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후 성과가 좋았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 내린 것으로 보여…

개인투자자들의 주식거래 급증으로 틈새를 노린 주식거래 플랫폼 시장 빠르게 성장 중… 본격적 증권업 진출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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